
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불교환경연대 사무처 직원

들은 지난 해 12월 30일 아주 특별한‘앨범’하나씩

을 만들었다. ‘새해맞이 해돋이를 구경할 수 있는

곳은 어디어디’라며 세상이 온통 들떠 있을 때였다.

이들17명은의정부시호원동에자리한통일안국사

(주지지산) 부설선재동자원을찾아새해맞을채비

를 했다. 선재동자원은 갈 곳 없고, 의지할 데 없는

아이들 74명이 모여 사는 비인가 아동복지시설이

다.

“그래도 아이들이 지낼 새 건물이라도 생겨서 다

행이에요. 작년에 올 때는 조립식 가건물 4동밖에

없었는데, 아예 몰랐더라면 싶었을 정도로 마음이

아팠거든요.”주지 지산 스님의 안내로 20여 일 전

새로 입주한 3층짜리 콘크리트 숙소 건물을 둘러보

며일행이동시에가슴을쓸어내린다. 

“한 20일 됐나. 아직 안에는 손 볼 데가 많은데 날

씨가 추워져서 먼저 옮겼어.”지산 스님은 은행 빚

내서 건물 먼저 지었다고 했다. “그래도 마음은 놓

인다”는 일행의 말에 스님은“은행 이자며 운영비

며 후원금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데, 후원금도 갈수

록줄고…”라며말꼬리를흐렸다.

“자, 이제 일해야죠.”숙소를 둘러보자마자 이상

근 총무부장(중앙신도회)이 서두른다. “작년에는 거

의놀다갔거든요. 애들이랑공차다보니….”

이 날은 마침 아이들이 머리 깎는 날이었다. 여자

아이들 숙소였다 지금은 공부방으로 쓰고 있는 가

건물에서는서울노원구중계동에서미용실을하는

김하매씨가 쉬는 날을 택해 딸과 함께 아이들 머리

를깎아주고있었다. 그러나“머리라도감겨줘야지”

하는 일행들의 바람(?)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. 역시

자원봉사로 나온 학생들이 이미 선점해 버렸기 때

문이다. 아쉽지만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준비해온

호떡과 초코파이 등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같이 놀아

주는쪽으로방향을선회할수밖에없었다.

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던 박태훈(중앙신도

회 정보화사업팀)씨는“1년에 한 번 왔다가는 거라

솔직히 죄송하다”고 했다. “그래도 한 번 오고 나면

생각이 많이 나요. 텔레비전에 비슷한 처지의 애들

얘기가 나올 때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이 가게 되고,

적게나마 성금도 내게 되거든요. 봉사를 자주 다니

지는 못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도 해 주게 되고

요.”

이상근 부장은“송년회 대신 어려운 아이들을 찾

아 봉사 활동 한 게 올해로 3년째거든요. 첫해엔 둥

지소년의 집에 갔었고 작년부터 여기 왔는데, 아이

들 얼굴을 보고 나면 다짐이 많이 됩니다. 1년을 뒤

돌아보고 반성도 하게 되고 새해엔 우리 이웃, 우리

사회를 위해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새롭

게 하게 되고…”라고 말했다. 한 아이가 다가와“오

줌 마려워요”라고 말하자 이 부장은“가자”라며 얼

른자리를떴다.

새 숙소로 발길을 옮기자 청소하는 일행들 틈 속

에서 김희경(불교환경연대 자원봉사자)씨가 네 살

배기 지훈이랑 한창 장난을 치고 있다. “처음 여기

올 때는 몸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

요 녀석 생각이 많이 났어요.”어느 새 졸고 있는 지

훈이를 품에 안은 김 씨는“작년에 올 때는 60명이

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많이 늘었다”며

“이제연말연시에먹고마시는것은할만큼해봤잖

아요. 말로만 이웃을 생각하자고 할 게 아니라 모두

가 다 나라는 것을 마음으로, 몸으로 느껴봤으면 한

다”고말했다. 

최경애 국장(불교환경연대)은“한 달에 한번씩들

오자고 했는데, 큰 도움은 주지 못하는 것 같아 늘

미안하다”며“어쩌면 우리가 위로받는 것인지 모른

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”고 말했다. 최 국장은“이

렇게 잠깐, 한 번 다녀가고 나서는 그래도 나는 할

만큼 했다는 자만심을 가지는 건 아닌지, 아이들에

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, 인사치레는 아닌지…. 많은

생각들이 스쳐간다”며“4개월 된 어린 아이까지 내

자식인양 책임지려는 지산 스님처럼 보다 많은 사

람들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”

다고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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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통일안국사 부설 선재동자원은…?

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비인가 아동복지시설. 90년 3월,

통일안국사 주지 지산 스님이 갈 데 없는 아이들을 위해 시작

했다. 생후 4개월된 아이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74명이 살고

있다. 박현규 사무장은“올해만 10명 정도 새로 들어왔다”며

“경기가 안 좋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지

만여기있는9년동안부모가와서다시데려가는경우는3명

밖에 보지 못했다”고 말했다. 은행 빚을 끌어다 3층 건물을 먼

저지은건, 지난해여름화재로가건물4동중2동이전소돼아

이들 잘 곳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정부 인가(2005년 7월

까지 받아야 함)를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이기도 하다.

비인가 시설이라 정부 보조금 한 푼 받지 못한다. 그러나 후원금만

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처지에 정부 인가를 받기 위한 시설, 인력 등을

맞추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 역시 캄캄하기만 하다. 지산 스님은“인

가시설에는 18세가 넘으면 나가야 되는데 여기 떠나면 또 어디로 가겠느냐”

며“제 인생 책임져서 나갈 때까지는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, 그것도 큰 걱

정”이라고말했다. (031)855-2235

“이웃 위할 수 있음이 살아가는 �이죠”

3년째 아동복지시설서

송년회 대신 봉사로 한해 마무리

1년에 한번이라 늘 미안∙∙∙

보다 많은 사람들 관심갖길

■ 조계종 중앙신도회∙불교환경연대의 특별한 새해맞이

◇지난해12월30일의정부통일안국사선재동
자원을 찾은 조계종 중앙신도회∙불교환경연대
사무처직원들이아이들과함께환한웃음을짖고
있다. 이들은“이제먹고마시는것보다이웃과함
께하며지난해를돌아보고새해다짐을하는것은
어떠냐”고제안한다.

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
문의 ) 053-427-5114 www.dgbbs.co.kr    

대대구구 FM   94.5MHz
안안동동 FM   97.7MHz   
포포항항 FM 105.5MHz

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- 놓치지 마십시오.
큰일을 당하고 나서 허둥지둥 장의사에 급하게 만든 수의(壽衣)가 어련하겠습니까? 

부모님 살아 계실 때 꼼꼼하게 따져가며 제대로 된 수의(壽衣)를 장만하는 일이야말로

불효(�孝)가 아니라 최고(最高)의 효도(孝道)입니다. 수의(壽衣) 중에서도 윤년수의(閏年壽衣)는

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(無病長壽)를 기원(起源)하는 최상(最上)의 수의(壽衣)로 손꼽힙니다.

▶가가수의의 특징

- 가가수의복은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도.소매업소가 아닌, 수의를 만드는 수의제조 공장에서 직접 제작합니다.

-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거의 없으므로 수의의 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.

- 20년 경력의 전문기술자가 직접 주문된 수의를 제작합니다.

- 미리 만들어 놓은 수의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받은 후에 수의를 제작합니다.

- 주문한 수의의 제작과정을 직접오셔서 보고 가져갈 수 있으므로 믿을 수 있습니다.

- 수의의 특이점(치수, 삼베의종류, 부분제작 등)들을 미리 주문해 주시면 아래제품에 없는 수의라도 문제없이 만들어 드립니다.

- 제봉에 사용하는 실은 100% 면사만을 사용합니다.   

- 수도권은 24시간 내에 제작,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정확히 배송해 드립니다.
※ 멧베는 별도입니다.

품 명 구 성 가 격재 질

특1호대마A급

종1품안동포(중국)

정1품안동포(국산)

남21종, 여20종

남21종, 여20종

남21종, 여20종

중국기계직

중국수제직

안동수제직

550,000원

1,700,000원

4,200,000원

서울시 은평구 응암 4동 721-10   Tel : 02-375-6495  / H∙P 011-9947-2750www.OKhemp.com

살아생전 부모님께 전통삼베�가가孝 수의�

가가수의 고객센터(무료) 080-2002-4468

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효의 실천입니다. 


